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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해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소 건강

증진사업은 2005년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2008년 지

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2012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

비스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으로 그 명칭과 사업의 특성이 조금씩 변화되어왔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

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 추진하는 사업으로(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 중앙정부가 17개 개별 사업에 지원하

던 예산을 1개 사업예산으로 통합하고, 그 예산 범위에

서 보건소가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Lee, 2017).

보건소는 지역 실정에 맞게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사업수행 및 평가를 실시

하며, 보건소 인력은 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

해 지역사회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Oh, 2015).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각 세부 사업 간

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예산 및 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건소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 방식

과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통합하려는 

대상과 통합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Lee, 201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장·단점을 조사한 결과 사

업의 가장 큰 장점은 예산 자율성 확대였으나 가장 큰 

단점은 업무량 증가였으며, 중앙정부의 업무지시와 지

침에 혼선, 권한이 없는 책임성 증가, 효율성 저하 등의 

단점을 지적하였다(Paek & Hong, 2017). 시대적 흐

름에 따른 건강정책의 급속한 변화와 주민의 사업에 대

한 요구가 다양화․전문화되는데 반해 보건소의 인력부

족, 역량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어(Oh, 

2015), 실무 담당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영향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를 살펴

본 결과 보건소 방문보건간호사 대상 연구(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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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1)가 있었고, 보건간호사 대상 연구(Han, 

Kwon, Yoon, & Moon, 2012), 보건소 공무원 대상

연구(Choi, 2012)가 각 1편 있었으나, 지역사회통합건

강증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한 

연구는 찾기 어려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최근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산업과 같이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다

양한 문제점들이 알려져 왔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조직

이 근로자들을 감정노동의 부정적 측면으로부터 보호하

기 보다는 오히려 무조건적인 친절이나 무제한적인 고

객 응대를 강요하고 있어(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4)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

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의 감정노

동은 지역사회 일선행정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감정노

동의 모든 과정은 부정적 결과인 스트레스와 탈진에 분

명한 영향을 미친다(Koh, 2015). 20-30대 감정노동

자 대상의 Jun (2013)의 연구, 경찰공무원 대상의 

Kim (2009)의 연구 및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Koh (2015)의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직무스트

레스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

스와 함께 고려해봐야 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로 자기효

능이 있는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상의 연구(Bark 

& Nam, 2008)에서 두 변수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수교사 대상의 연구(Hwang, 

2005),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Lee & Song, 

2010) 및 아동간호사 대상의 연구(Hong & Yang, 

2015)에서는 자기효능이 직무스트레스를 유의하게 감

소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의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담당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고, 직

무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감

정노동 및 자기효능을 포함하여 이들 변수가 직무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지역사회통합건

강증진사업 담당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파악하여, 향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예방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자기효능,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들의 자기효능,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직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경력, 자

기효능, 감정노동이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소에 재직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담당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

기효능과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경상남도 내 보건소에 재직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

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시

의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5개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 138을 기준으

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하였고 이 중 회수된 총 175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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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은 Lee, Schwarzer와 Jerusalem (1994)

에 의해 개발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로 

측정된 값이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99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5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2) 감정노동

Morris와 Feldman (1996)에 의해 개발된 감정노

동 측정도구를 Kim (1998)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된 

값이다. 본 도구는 감정노동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에 

대한 주의정도 3문항, 감정적 부조화 3문항으로  3개 

하위영역의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이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Kim (1998)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87이

었다.

3) 직무스트레스

Chang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

정도구’의 단축형 2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

한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직무요구 4문

항, 직무자율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불안정 2문

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

항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ng 등(2005)의 도구개발 당시 하위영역별로 

Cronbach’s α=.51-.82로 전체 신뢰도는 제시하고 있

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전체 항목의 Cronbach’s α=.82

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Cronbach’s α=.50-.76이었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였으며,  경상남도 내 보건소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을 위한 직무교육 참석자 중에서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희망한 사람

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직무교육 중 쉬는 시간에 본 

설문에 대한 대략적 공지 후 설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

는 사람에 한해 본 연구의 목적을 추가로 설명하고 서면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는 서술통계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이때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단 빈도가 30 미만인 

항목이 있는 ‘성별’의 경우 비모수 검정의 Mann 

-W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계적 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대상

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보장 및 수집된 자료

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서면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대상자가 원하면 언

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36.0%

로 가장 많았으며, 40세 미만이 33.1%, 50세 이상이 

30.9% 순이었다<Table 1). 성별은 여성이 9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하

가 50.9%, 대학졸업 이상이 49.1%였다. 직종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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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40 58(33.1)

<50 63(36.0)

≧50 54(30.9)

Sex
Female 161(92.0)

Male 14(8.0)

Education
≤College 89(50.9)

≧University 86(49.1)

Job

Public health nurse 66(37.7)

Public officer·Medical technician 45(24.6)

Contract worker 66(37.7)

Medical license of contract worker

Nurse 24(36.4)

Dietitian 25(37.9)

Dental hygienist 2(3.0)

Physical therapist 7(10.6)

Etc 8(12.1)

Location of work place
City 103(58.9)

County 72(41.1)

Length of time working for public health 

center(yrs)*

<5 60(34.7)

<10 63(36.4)

≧10 50(28.9)

Working period for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yrs)*

<2 43(24.7)

<4 54(31.0)

≧4 77(44.3)
* Missing data were excluded

직이 37.7%로 가장 많았고, 보건직이 14.9%, 의료기

술직이 9.7%, 계약직이 37.7%였다. 계약직 중에서 영

양사 면허 소지자가 37.9%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면허 

소지자 36.4%, 물리치료사 9.7%, 치위생사 3% 등이

었다. 

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대상자는 58.9%였고, 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대상자는 41.1%였다. 이들 중에서 

보건소 근무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36.4%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인 경우가 34.7%, 10

년 이상인 경우가 28.9%였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

업 업무경력은 4년 이상인 경우가 44.3%로 가장 많았

고, 2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 31.0%, 2년 미만이 

24.7%였다. 

2. 대상자의 자기효능,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정도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은 2.81±0.31점이었고, 감

정노동은 평균 3.16±0.65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인 감정

노동의 빈도가 3.47±0.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정표

현에 대한 주의정도가 3.16±0.67점, 감정적 부조화가 

2.85±0.83점이었다(Table 2).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47±0.29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직무요구가 2.78±0.50

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계갈등이 2.19±0.46점으로 가

장 낮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들의 직종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

(F=4.825, p=.009)가 있었는데, 간호직과 계약직이 

보건직 및 의료기술직 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경력에 따라 유

의한 차이(F=5.944, p=.003)가 있었는데, 4년 이상 

경력자가 가장 높았고 경력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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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75)

Variables Mean±SD

Self efficacy 2.81±0.31

Emotional labor 3.16±0.65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3.47±0.71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3.16±0.67

  Emotional dissonance 2.85±0.83

Job stress 2.47±0.29

  Job demand 2.78±0.50

  Insufficient job control 2.35±0.40

  Interpersonal conflict 2.19±0.46

  Job insecurity 2.62±0.73

  Organizational system 2.52±0.46

  Lack of reward 2.43±0.50

  Occupational climate 2.38±0.54

Table 3. Differences of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Job stress F or t or χ2

(p)Mean±SD

Age(Year)

<40 58(33.1) 2.45±0.28

1.206(.302)<50 63(36.0) 2.51±0.31

≧50 54(30.9) 2.43±0.29

Sex* Female 161(92.0) 2.48±0.30
3.620(.057)

Male 14(8.0) 2.33±0.023

Education
≤College 89(50.9) 2.48±0.33

0.431(.667)
≧University 86(49.1) 2.46±0.29

Job†

Public health nurse 66(37.7) 2.53±0.31a

4.825(.009)Public officer·Medical technician 43(24.6) 2.35±0.23b

Contract worker 66(37.7) 2.48±0.30ab

Location of work place
City 103(58.9) 2.47±0.30

0.368(.714)
County 72(41.1) 2.46±0.29

Working for public health 

center(yrs)

<5 60(34.3) 2.46±0.30

0.396(.673)<10 63(36.0) 2.49±0.29

≧10 50(28.6) 2.45±0.30

Working period for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yrs)†

<2 43(24.6) 2.35±0.31b

5.944(.003)<4 54(30.9) 2.46±0.30ab

≧4 77(44.0) 2.54±0.26a

* Mann-Witney U test
†Scheffe test: a>b

4.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r=-.282, p<.001)가 있었고, 감정노동 간에는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r=.414, p<.001)가 있었다. 자기

효능과 감정노동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61, 

p<.001)가 있었다(Table 4).

5.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에서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던 직종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경력

을 투입하였고, 자기효능, 감정노동을 투입하였다. 

우선,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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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N=175)

Variables
Emotional labor Job stress

r(p) r(p)

Self efficacy -.261(<.001) -.282(<.001)

Emotional labor - .414(<.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Job Stres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418  .239 　- 10.111 <.001

Emotional labor  0.158  .032 .346  4.941 <.001

Self efficacy -0.175  .069 -.177 -2.545  .012

Working period for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4 years)
 0.093 0.040  .157 2.308  .022

Adj R2=20.9, F=16.279, p<.001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

차한계(tolerance limit)를 살펴보았는데, 분산팽창계

수는 모두 10이하였고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직종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경력은 더미변

수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자기효능과 감정노동을 투입

한 후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나타났고(β=.346, p<.001), 자기효능(β=-.177, 

p=.012),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경력 4년 이상(β= 

.157, p=.022)이 합쳐져 직무스트레스를 총 20.9% 

(F=16.279, p<.001) 설명하였으며, 직종은 유의하지 

않았다.

Ⅳ. 논    의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기효능은 2.81±0.31점으로, 

15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11년 공무원패널조

사 자료를 분석한 Jeon과 Jun (2017)의 연구에서의 

2.89±0.61점(4점 척도로 변환), 민원담당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Sung (2014)의 연구에서의 2.74±0.46점

(4점 척도로 변환),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Choi, 

Ha와 Yang (2016)의 연구에서의 2.79±0.29점과 비

슷한 수준이었다. 

대상자들의 감정노동은 평균 3.16±0.65점으로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Choi 등(2016)의 연구에서의 

3.16±0.49점(5점 척도로 변환)와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ung (2014)의 연구에서의 3.22±0.53

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대상자들은 보통수준 이상

의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47±0.29점으로, 

경찰공무원과 일반 행정적 공무원을 비교연구 한 Shim 

(2016)의 연구에서의 경찰공무원의 2.51±0.65점과 비

슷한 편이었으며, 같은 연구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2.28±0.78점,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Choi, 

Chung, Park과 Choi (2013)의 연구에서의 2.38±0.60

점,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n 등(2012)의 연구

에서의 2.10±0.36점(4점 척도로 변환)에 비해 다소 높

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담당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다른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으

며, 업무특성이나 원인에 관한 추가 연구 및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직종이 간호직인 경우 보건직 및 

의료기술직에 비해 유의하게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는데, 

보건소내 직종간의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함께 파악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였

다. 하지만 최종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종이 직무스트레

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

트레스의 차이가 직종 때문인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담

당경력 정도나 업무특성으로 인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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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추후에 반복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소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Hong 

(2012)의 연구 및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Park, Park 및 Kang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경

력이 4년 이상인 군이 2년 미만인 군에 비해 유의하게 

직무스트레스가 높았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

업을 오랫동안 담당한 군이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담당경력이 오래 

될수록 많은 책임과 부담이 더 증가하는 등의 업무적 특

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직

무연수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담당경력에 따라 수

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스트레스 증가 요인

에 대한 완화나 해결 전략을 포함하여 사업수행의 수월

성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는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Bark과 Nam (2008)의 연구, 특수교사 대상의 Hwang 

(2005) 연구 및 아동간호사 대상의 Hong과 Yang 

(2015)의 연구 등에서 두 변수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는 지지되었다.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는데,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

기 위해 직무역할, 개인적 긴장, 개인적 자원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한국판 직무스트레스 검사(K-OSI) 

도구를 사용한 Han 등(2012)의 연구에서는 직무역할, 

개인적 긴장의 두 하위영역은 감정노동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고, 개인적 자원 영역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Han 

등(2012)의 연구에서 측정한 개인적 자원 영역은 직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직무스트

레스의 정도를 측정하는 본 연구도구와는 특성에 있어

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가정전문간호사 대상의 Park과 

Han (2013)의 연구 및 아동간호사 대상의 Hong과 

Yang (2015)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감정노동이었는데, 이는 직무스

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담당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또한 직무스트레

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은 직

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감정노동이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경찰공무원 대상의 

Kim (2009)의 연구, 20-30대 감정노동자 대상의 

Jun (2013)의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

로 한 Koh (2015)의 연구, 아동간호사 대상의 Hong

과 Yang (2015)의 연구 및 임상간호사 대상의 Kim 

등(2013)의 연구에서 모두 감정노동이 유의하게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대민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정노동이 직

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 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

다.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실무에서 사업 담당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감정노동은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시 감정노동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소 내 감정노

동해소 프로그램(상담, 휴식) 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기효능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는

데, 이는 특수교사 대상의 연구(Hwang, 2005), 아동

간호사 대상의 Hong과 Yang (2015)의 연구에서도 직

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은 상관관계분석 결과 감

정노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상

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나 감정노동 완화전략 개발 

시 자기효능감 관련 중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경력 4년 이상인 경

우 직무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무에서 담당업무의 부담을 고려하

여 인원을 배정하는 등의 업무조정방안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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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담당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가 원인을 파악하여, 경력별 맞춤형 직

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수

행의 수월성을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중요 

변인이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개발시 감정노동을 

완화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으며, 보건소 내 직원들의 감정노동

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이나 휴식 등의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은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이었으므로 직무연수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시 자기효능 강화 전략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통합건강증진

사업 담당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이들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감소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기효능, 감정노동은 일반 공무

원이나 보건소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직무스

트레스는 일반 공무원이나 보건소 공무원보다는 약간 

높고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

스의 원인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4년 이상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서 직

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이들의 직무스트레

스의 원인이나 업무부담 등에 관한 질적 내용의 분석이

나 조직적 차원의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담당자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 경력

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사업 수월성 향상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의 직무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감정노동이었는데, 이들은 

중등도 이상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직무스

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향후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감정노동에 대한 개

인대처전략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소 내 감정

노동 해소를 위한 상담, 휴가 등의 제도 마련 등의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수였기 때

문에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

램 개발 시 자기효능 증진 전략을 포함한다면  직무스트

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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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Stress among Employees of Community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in Public Health Centers : Focus on 

Self Efficacy and Emotional Labor

Kang, Young Sil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ng, Eunyo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stress among 

employees of community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s. Methods: A total of 175 

employees of community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public health centers were 

asked to complete a pack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Employees’ emotional labor was a bit higher than moderate. Employees’ 

job stress wa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employees in public health centers but similar to 

police officers. Job stres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motional labor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self-efficacy.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stress were emotional labor, self 

efficacy and working period for integrated health promotio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loyees of community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public health centers need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s to help them effectively decrease 

job stress. This, in turn, will decrease emotional labor and increase self efficacy.

Key words : Occupational stress, Self efficacy, Emotions, Public health


